
그땐 
  그랬지...

겨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메기.
나는 맛은 잘 모르겠지만 과메기 마니아가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다.
우리 부서 선배들도 마찬가지여서.

가끔 회식자리에서 과메기를 먹기도 했다.

가끔 포항이 고향인 선배나 직원들이 
과메기를 주문해주곤 했는데,
그날도 과메기를 일차로 먹고

나머지 주문한 직원들의 과메기를
장비실 랙쪽에 보관하고 있었다. 

잘 알다시피 장비실은
냉방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이른바

‘과메기 일일보관소’로 손색이 없었다.

  
생방송이 있던 날.
생방송이 있으면 신호분배실에서 한명이
대기하며 밤11시부터 새벽1시까지 방송을
모니터링 해야했다.
그날도 대형 모니터 앞에서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좌측 장비실 랙들과 모니터를 번갈아 보며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포항 어촌

과메기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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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을 시작된지 30분~1시간 정도 지났을까? . . 
뭔가 싸늘한 느낌이 들어서 장비실 쪽을 바라보았는데 . .
랙 위에 검은 고양이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아참 . . 고양이가 새벽에
과메기를 물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니 . . 
이 코메디 같은 상황이 그때 당시에서는 마치 
흡사 귀신을 만난 것 처럼 소스라치게 했고 . . 

고양이도 내 눈치를
보고 있었는지 . . 
나와 눈이 마주치자
천정의 구멍으로
다급히 도망가 버렸다.

장비실 문을 열고 확인해보니 . . 과메기 상자가 열려있고
과메기 몇 마리가 비어 있었다. 

과메기를 보면
그날의 일이 가끔 생각나서
피식 웃게 만들곤 한다.

고양이가 어디에서 왔을까?
 천정에 구멍이 언제부터 나 있었던 거지?

위층은 주조정실인데 주조근무자도
놀라는건 아닌지 . .

과메기 상자위에 책을 몇 개 올려놓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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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려...

으헉!!

과메기


